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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1978년에서 2021년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승무 연구동향을 분석 하였다. 한국 전통춤 승무는 

우리 민족생활의 변화와 함께하며 한민족의 얼과 기술적인 가치를 지닌 민초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예술이다. 

승무는 유구한 세월동안 전승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춤으로 자리잡았다.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수많은 

양질의 연구논문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승무 춤의 동향분석은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 유산인 승무 춤의 계승과 보존 

발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다양한 승무 춤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는 과정으로 한국 전통춤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초를 닦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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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eungmu research trends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from 1978 to 2021. Seungmu, a traditional Korean dance, has been handed down for a long time 

and has established itself as a traditional dance representing Korea. I think that the trend analysis 

of Seungmu Dance can present basic data that can solidify the successio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Seungmu Dance, a sustainabl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I think that the trend 

analysis of Seungmu dance is a meaningful process that lays the foundation for the vitalization and 

popular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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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춤 승무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전통춤 승무는 민중생활의 변

천과 맥을 같이 하며 전통예술사 및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승무는 한국인의 생활상의 예술

로 표현하며 유구한 세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무

용으로 내려오고 있다. 승무는 민속무용기원설과 불교의

식무용설, 기방예술기원설로 발생 근원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73,74]. 승무의 역사적 형성과정만큼이

나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 많은 연구들이 현재까지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승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1-73]들은 승무의 학술적 기틀

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한 동향 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으로 본 연구는 국내 승무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재조명하고 한국 전통춤을 대표하는 승무 관련 연

구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1978년부터 2021년까지 전통춤 승무를 

주요 검색어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수록된 등재

학술지 논문 총 73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논문 동향 분석을 위해 논문을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내용과 주제를 유목화 하였다. 발표년도에 따른 연구내용,

연구주제, 주요 명인 순서로 영역별 분석을 하였다.   

승무 춤의 동향분석은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 유산인 

승무 춤의 계승과 보존 발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다양

한 승무 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는 과정으로 한

국 전통춤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초를 닦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2. 본론

첫째, 한국 전통춤 승무의 국내 발표 연도순으로 내용

을 살펴보겠다. 학술지로 게재된 승무 춤의 최초 연구는 

이순전이 1978년에 발표하였다. 이순전[1]은 경향승무

와 호남승무를 구분하였는데, 승무의 유래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승무의 형태를 비교 연구 하였다. 한영숙[2]은 

1900년대 이후 승무의 변천사와 승무의 특징을 연구하

였고, 박윤진[3]은 승무 춤의 미학을 분석했다. 박재희

[4]는 한영숙류의 승무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

고, 이임선[5]은 승무의 현대화 방안 연구를 하였다. 이

노연[6]은 이매방류 승무를 분석하였고, 이애주[7,8]는 

승무 춤의 구조 분석과 승무 춤과 타 춤사위를 분석하였

다. 한윤희[9]는 한영숙류 승무 춤사위를 분석하였으며, 

박연진 외[10]는 한영숙류와 이매방류 승무 춤을 비교하

는 연구를 하였다. 황경숙 외[11]는 승무 춤의 계승 방법

론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변지민[12]은 승무 춤을 꽃작

품으로 표현하는 연구를 하였다. 임학선[13]은 화성재인

청류 춤과 승무를 연계하는 연구를 하였다. 백현순

[14,15]은 이매방류 승무를 고찰하였고, 오승지[16]는 

불교무용에 대해 문헌탐색연구를 하였으며, 문주석[17]

은 항장무와 승무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최창덕[18]은 

이매방류 승무 북놀이 및 장구반주 연구를, 김지희[19]

는 승무 춤사위를 음양오행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강성범

[20]은 LMA을 사용하여 승무 춤을 분석하였고, 허동성

[21]은 승무와 탈춤 과장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박원모 

외[22]는 모션캡쳐(Motion Capture)장비로 승무 기록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미영[23]은 승무와 타 민속무용을 

비교연구를 하였고, 김은숙[24]은 이매방류 승무와 한영

숙류 승무를 비교 분석하였다. 장정윤[25]은 승무를 현

대무용 작품에 활용하는 연구를 하였고, 백현순 외[26]

는 한성준 승무를 연구하였으며, 조하나[27]는 승무의 

현대화 버전에 대한 변화와 통찰 탐색 연구를 하였다. 

이지선[28]은 승무의 올바른 연풍대 동작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고경희 외[29]는 승무의 숭고미에 대한 연

구를 하였다. 민성희[30]는 승무의 기호학적 분석에 대

한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김선희[31]는 심화영 승무의 

춤사위 분석을 하였으며, 김경숙[32,33]은 한영숙류와 

이매방류 승무의 교육 방향을 연구하였다. 성기숙[34]은 

이매방 승무의 무용사적 의미 연구를 하였고, 문정근 외

[35]는 전라삼현승무 복원에 관한 연구를, 양정은[36]은 

한국의 승무와 중국의 수수무를 비교 연구하였다. 박미

경 외[37]는 이매방류 승무 미학 연구를 하였고, 김지원

[38]은 이매방과 한진옥을 연결지어 분석을 하였다. 정

성숙[39]은 이매방과 한영숙 승무를 고찰하였으며, 김옥

순[40]은 LMA을 적용해 승무 동작을 연구하였다. 문정

근[41]은 전라삼현승무를 분석하였고, 손상욱[42]은 장

홍심 바라승무를 연구하였다. 홍경아 외[43,44]는 이매

방류와 한영숙류 승무의 숙련도를 비교 분석 하였다. 이

미영[45]은 노장사상의 관점에서 본 승무에 관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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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이주희 외[46]는 한순서 승무를 연구하였으

며, 문희철[47]은 이매방류 승무의 역사성을 조망하였

고, 문철영[48]은 이매방 춤 세계의 특징 연구를, 김경숙

[49]은 한영숙류 승무와 다른 류 승무의 차이점을 분석

하는 연구를 하였다. 김미란 외[50]는 이매방류 승무와 

강선영류 태평무의 장단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김

수영 외[51]는 승무의 특징과 호흡법을 위빠사나 명상의 

호흡법과 접목 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윤하영 외[52]는 

정재만류 승무의 교육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신현숙[53]

은 화성재인청류 승무와 이매방류 승무의 공통된 정신

세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하였다. 이진희[54]는 조갑녀류 

승무의 북 과장을 연구하였다. 김용복 외[55]는 승무의 

심미경계의 가치관을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주연희[56]

는 한영숙류 승무의 철학적 원리를 고찰하는 연구를 하

였고, 김수영[57]은 천도재에서 전통춤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정예희 외[58]는 이매방류 승무복

식의 조형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송성아[59]는 

전통춤 마루의 2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체계

적으로 연구하였고, 이혜진[60]은 승무의 모티브를 둔 

현대적 변용 가능성과 모티브적 요소를 연구하였다. 김

영희[61,62]는 20세기 초 승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는 연구를 하였다. 김경숙[63]은 김천흥 승무 특

징을 연구 하였으며, 이순화 외[64]는 전통춤 특성을 개

념화하고 승무 등 다양한 전통춤의 전수교육 경험 과정

을 탐색하고 범주화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용희[65]는 

승무에 내재된 예술적 형태와 심미적 근원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하진숙[66]은 버크와 칸트의 이론을 바

탕으로 승무의 미적 특성을 해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전

미애[67], 백현순[68], 성기숙[69]은 장홍심 바라승무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를 하였다. 정용진[70]은 정재

만류 승무의 염불과장 16장단을 기호학을 바탕으로 고

찰하였다. 최경란 외[71]는 니체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

로 승무의 철학적 유사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종숙[72]은 문헌에 기반해 19세기에 연행된 승무와 성

진무의 역사와 무용사적 관점을 연구 하였다. 최석권

[73,74]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서의 송재섭류 승무

의 의미를 분석하고 송재섭 춤의 역사와 송재섭류 승무

의 학술적 가치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둘째, 승무의 연구주제를 몇 부분으로 분류화하여 파악

하였다. 춤사위 및 춤 기법․움직임에 관한 연구는 23건

[6,7,9,14-16,19,20,23,26,28,31,35,39,40-44,46,56,

63,68], 타 전통춤과의 비교연구 10건[11,13,17,21,22,

24,36,53,59,72], 승무의 원류․유래․특성․역사에 관한 연구

8건[1,2,8,48,61,62,67,69], 장단에 관한 연구 5건[18,

37,49,50,54], 전승관련 연구 5건[4,10,38,47,64], 미적

연구 4건[3,29,65,66], 현대화 방안 연구 4건[5,25,27,

60], 다학제적 융합연구로 불교적 관점과 승무 융합

연구 4건[45,51,55,57], 전수내용 및 교육연구 3건[32,

33,52], 기호학적 접근 연구 2건[30,70], 생애사 1건[34], 

무형문화재 가치연구 1건[73], 승무 모티브를 꽃꽂이

적용 연구 1건[12], 니체사상과 승무 융합연구 1건[71], 

복식연구 1건 [58]이다. 

셋째, 승무의 주제 속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명인은 

한영숙(한성준)[2,3,4,7,8,9,26,49,56]과 이매방[6,14,

15,18,20,23,34,47,48]으로 각각 9건이며, 이들은 한국

승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한영숙(한성준)과

이매방을 비교 분석한 연구[1,10,24,39,50]는 5건, 이매방

과 한진옥을 비교한 연구[38]1건, 정재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52,70]2건, 장홍심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

[42,67-69]4건, 이동안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13,53]

2건, 문정근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35,41]2건, 한순서를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46]1건, 심화영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31]1건, 조갑녀를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54]1건, 

김천흥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63]1건, 송재섭을 단독

으로 연구한 논문[73]1건, 대표 명인의 지정 없는 승무 

연구는 34건[5,11,12,16,17,19,21,22,25,27-30,32,33,

36,37,40,43-45,51,55,57-62,64-66,71,72]으로 나타

났다.

3. 결론 

본 연구는 승무를 주제로 우리나라 등재지(KCI)에

게재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승무 춤에 대해

학술지 연구 발표를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후반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2건의 결과물, 1980년대 

4건의 연구결과물, 1990년대 5건의 연구결과물, 2000

년대는 24건으로 폭발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였고, 

2010년대는 29건으로 나타났다. 승무 춤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상당량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승무 춤의 연구주제는 춤사위와 춤의 기법, 몸의 움직

임, 춤사위의 구조를 분석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23건), 

타 전통춤과 비교 분석 연구(10건), 승무 춤의 역사 및 

유래, 원류에 관한 연구(8건), 승무의 전수내용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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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 관련한 연구(8건), 승무 춤의 장단 및 음악 연구

(5건), 승무의 미학 분석(4건), 승무의 현대화 관련 연구

(4건), 다학제적 융합연구(4건), 승무의 기호학적 접근 

연구(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된 명인은 한영숙(한성준)과 이매방이다.    

본 연구는 57년간 승무 춤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 73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된 승무 춤에 관한 논문 수는 

우리 전통춤으로써 승무가 지속적인 문화 예술적 관심

으로 학문 분야에 진입되어 무용학에서 독립적인 학술적

주제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진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춤사위 기법이나 움직임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이 출

판되었는데 춤의 기본은 춤사위이며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기에 연구자들의 관심 집중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승무 춤과 타 전통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승무

춤을 다양한 차원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학제적 융합연구의 시도는 승무 춤의 

다양한 차원으로의 변화와 시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변화의 시도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도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승무 춤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충분히 검색하고자 하였지만 검토에 한계가 있음을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기며, 57년간의 승무 춤 연구의

역사가 이후에도 정교한 연구결과들로 축적된다면 승무 

춤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통춤이자 학술적으로도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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